This study examined the factors influencing aging anxiety in university students. The participants were 239 nursing students from one university in Seoul. Data were collected from September to December in 2014 and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and multiple regression. The average score for aging-anxiety was 2.94, for knowledge about the elderly 18.92, for attitude toward the elderly 65.5, for participants' supporting awareness of old parents 4.05, and for self-esteem 3.07. There were negative correlations between aging anxiety, attitude toward the elderly, supporting awareness of old parents, and self-esteem. Aging-anxiety was significantly influenced by age, gender, living with grandparents, attitude toward the elderly, supporting awareness of old parents, and self-esteem. In view of the results of this study, one of the strategic ways to help college students reduce aging anxiety is to provide an opportunity to participate in activities that they can experience positive relationship with elderly. 리하거나 잔소리에 공손히 대답하고, 집안 대소사를 상 의하고 노부모를 집안의 어른이라고 생각을 갖게 해드리 는 등의 정서적인 부양의식은 낮고, 정기적으로 용돈을 드리고, 병원비, 여행비, 축의금, 생할비 등을 지원하는 경제적 부양의식이 높은 것을 공통적으로 알 수 있었다. 이는 대가족 제도 하에 부모를 모시는 전통적인 부양의 식이 핵가족화가 되면서 나타나는 현대사회의 젊은 세대 들의 의식변화가 반영된 결과라고 보인다. 자아존중감은 40점 만점에 평균 30.70점으로 대학생 301명을 대상으로 한 Kim[30]의 연구에서 평균 29.50점 으로 유사하였고, 대학생 2007명을 대상으로 한 Hong[31]의 연구에서 3.67점으로 본 연구의 3.07점 보다 높았고 Cho[32]의 연구에서는 24.04점으로 본 연구보다 낮았다. Chung[33]의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자아존중감 점수에 따라 3그룹으로 나누어서 노인부양의식을 비교해 본 결과 자아존중감이 높게 나타난 그룹이 다른 그룹에 비해 부양의식이 높은 경향을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 한 차이는 없었다. Kim과 Lee[11]의 연구에서 여성보다 남성이 자아존중감이 높아 본 연구와 유사하였다. 본 연구에서 노화불안은 노인에 대한 태도, 노부모 부 양의식, 자아존중감과 유의한 부적상관관계를 보였다. Kim[16]의 연구에서 노화불안과 노인에 대한 부정적태 도가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고, 노인에 대한 지식과 유 의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34] 본 연구를 지지 하였다. 또한 노화에 대한 지식은 노화불안의 하위영역 과 어떠한 유의미한 상관관계을 보이지 않아 본 연구결 과를 지지하였다. 그러나 Lee, Ahn과 Yune[17]의 연구에 서는 노화에 관한 지식이 많을수록 노화불안이 유의하게 적어 본 연구와 달랐다. 노인에 대하여 많이 알고 있어서 더 불안을 느낄 수도 있고, 잘 몰라서 막연히 불안을 느 낄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일관된 결과가 나오지 않 고 대상자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된다. Kim과 Lee[11]의 연구에서 노화불안과 자아존중감이 유 의한 정적상관관계를 보여 본 연구와 반대의 결과를 보 였다. 즉 중년성인의 경우에는 자아존중감이 높은 경우 노화불안도 높은 것으로 조사되어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과는 반대되는 결과를 보였다. 즉 자신을 가치있 게 여기는 자아존중감이 높은 중년기 성인일수록 노화불 안도 높게 나타난 것이었다. 그 외에 본 연구에서는 노인 에 대한 지식과 노인에 대한 태도는 상관관계가 없었다. 이는 선행연구[2,16,25]에서도 유의하지 않아 본 연구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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